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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코로나19 사태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어

느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누군

가가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몸을 씻지 않는

다면 당연히 “샤워하라!”고 말하고 싶다. 영어로

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럴 땐 “Take a shower!”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

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택시를 잡아라! 

Catch the taxi!

2. 거기에 나를 데려가라! 

Take me there!

3. 조심해! 

Look out! (=Watch out)

4. 학교에서 나를 태워가라. 

Pick me up from the school!

5. 환불 받아 와! 

Go get a refund!

6. 샤워(목욕)해라! 

Take a shower(bath)!

7. 영어 공부해라! 

Study English!

8. 길을 물어봐라! 

Ask the directions!

9. 신발을 벗어라! 

Take off your shoes!

10. 사진을 찍어라! 

Take a photo!

메이저리그 MVP로 선정한 올스타

역대 메이저리그 MVP 출신으

로 올스타를 선정하면 어떤 결

과가 나올까.

13일‘마이데일리’에 따르

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는 전날 역대 메이저

리그 MVP 출신 올스타를 선정

했다.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포수는 

자니 벤치(1970년 신시내티), 1

루수는 앨버트 푸홀스(2009년 

세인트루이스), 2루수는 로저스 혼스비(1925년 세

인트루이스), 3루수는 조지 브렛(1980년 캔자스시

티), 유격수는 어니 뱅크스(1958년 시카고 컵스), 외

야수는 배리 본즈(2001년 샌프란시스코), 베이브 루

스(1923년 뉴욕 양키스), 미키 맨틀(1956년 양키스), 

지명타자는 돈 베일러(1974년 캘리포니아 에인절스), 

선발투수는 밥 깁슨(1968년 세

인트루이스), 구원투수는 윌리 

에르난데스(1984년 디트로이

트)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가운데 본즈(사진)도 포

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MLB.

com은“본즈는 MVP 7회 수상 

경력이 있다. 특히 2001년에는 

리그 최다 신기록인 홈런 73개

를 터뜨렸다. 출루율 .515를 기

록한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다.”

라고 설명했다.

본즈는 피츠버그 시절이던 1990년, 1992년 내셔널

리그 MVP를 수상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이적 후에는 

1993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내셔널리

그 MVP를 차지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복용으로 논

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켈슨이 우즈에게 전달한 ‘우승 축하 손편지’

1년 전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

를 마친 필 미켈슨은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로고가 새

겨져 있는 하얀 칵테일 냅킨을 

집어들었다. 미켈슨은 클럽하

우스 2층의 챔피언스 라커룸

에 가 타이거 우즈의 라커룸 

안에 그 냅킨을 올려 놓았다

(사진). 냅킨에는 이런 글이 적

혀 있었다.

“타이거, 너무 인상적이야! 너

는 정말 멋진 토너먼트를 했구

나! 정말 기뻐! 필.”

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은 지난 13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지난해 우즈가 우

승한 직후 챔피언스 라커룸의 모습을 살짝 공개한

다’며 우즈가 마스터스 챔피언에게 주는‘그린 재

킷’의 치수를 재는 모습을 담은 사진등 모두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미켈슨이 우즈에게 보낸‘우승 축하 손편

지’였다. 클럽하우스 냅킨을 편지지 삼아 적은 우승 

축하 손편지. 비록 메모에 가까

운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미켈

슨의 진심이 담겨 있다.

미켈슨에게 우즈는 평생의 라

이벌이자 넘어서기 힘든 적수

였다. 메이저 5승 포함해 PGA 

투어에서 44승을 올린 강자였

지만 우즈에 밀려 한 번도 랭킹 

1위로 올라서지 못했다. 그는 

영원한 2인자였다. 그런 우즈

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켈슨이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 것이다.

냅킨에 적힌 14개의 단어는 챔피언이 챔피언에게

로, 친구가 친구에게, 라이벌이 라이벌에게 보낸 감

동적인 축하 인사였다.

올해 마스터스는 원래 이달 13일 조지아주 오거스

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끝날 예정이었

으나 코로나19 때문에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

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